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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과 바위도 형상이 있을수록 값이 나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2. 사람은 신비하고 아름다울수록 더욱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3. 사람의 ‘얼굴과 몸’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똑같이 닮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

으면, 그를 보고 그와 같이 행할 때 그를 똑같이 닮을 수 있다.

4. 사람은 누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닮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다르고, 

성자 주님을 닮으면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 운명도 좌우된다.

5.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심을 닮을수록 그 가치는 하늘로 치솟고 영

원히 간다. 

6. 자기가 닮고 싶은 자를 닮으려면 그 생각을 배워야 된다. 그 생각과 일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7. 성자의 마음과 행하심을 닮으려면, 성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 

8.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심을 닮은 자는 아름답다. 신비하다. 웅장하다. 

그 삶은 기적의 삶이며, 천국의 삶이다.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며, 신의 가치

다.

9. ‘육신’을 아름답게 만들기는 쉬워도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기는 아주 어렵

다.

10. 성자 주님을 닮으려면 그림을 그리듯 심혈을 기울여 성자의 마음을 받고, 

그 행하심을 그대로 행하여라. 마음으로 그려 닮고, 행실로 그려 닮기다.



11. 성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성자의 마음과 닮게 되고, 성자 주님의 행하

심대로 행하면 성자의 행함과 닮게 된다. 성자의 행하심은 신의 행함이라 안 

보이니, 그의 분체를 보고 행하여라. 또한 성자가 쓰고 행하는 자의 육신 보고 

행하여라. 

12. 성자 주님은 신으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음성이 귀로 들리지도 않는

다. 마음에 느껴져 온다.

13. 기도를 깊이 해야 성자 주님의 존재와 그 음성이 보다 강하게 마음에 느

껴져 온다.

14.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틀린 곳은 자꾸 지우고 고친다. 이와 같이 성자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성자의 행하심대로 행해 놓고서 계속해서 자세히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기다.

15. 마음도 행실도 마음먹고 행해 놓고 고치고 교정하기다.

16. 성자 주님의 마음과 일체 되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성자의 보이지 

않는 행하심을 깨닫고 자기 육이 성자의 몸이 되어 행하게 된다.

17.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 행하면 신비하다. 아름답다. 기적이다.

18.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면 쉽다.

19.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자와 붙어 살면 점점 변화되고, 때를 따라 

영도 육도 변화되어 신과 같이 되어 보람 있게 살아간다.

20. 주님의 생각으로 하면,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21. 주님의 생각으로 하면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면 

하나하나 다 해 보면서 살아가니 그 얼마나 늦겠느냐.

22. 주님은 생각조차 안 하고 가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니 자기 생각에 빠져 

갈 길 못 간다.

23. 주의 마음과 생각과 일체 되어 가면 하루에도 천 리 길을 간다.

24. 주님이 같이 가면 문턱만 넘으면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산을 넘어가야 갈 

수 있다. 

25. 주님이 같이 하면 일순간에 하고, 자기 혼자 하면 한 세월이 걸린다.

26. 주님이 같이 하면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도 더 잘되고, 자기 혼자 하면 안 

해도 될 일을 몸부림쳐 한다.

27. 주는 영으로 하시고 인간은 육으로 하니, 주는 초침과 같고 인간은 긴 세

월과 같다.

28. ‘지혜’는 지름길로 가게 하고, ‘무지’는 무작정 돌아가게 한다.

29.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서 행하면, 행하는 대로 가치 있고 빛이 

난다.

30. 사람의 것을 배우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만큼만 쓰여지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것을 배우면 하늘같이 크게 쓰여진다. 


